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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n-GMO 옥수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
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<주요 보도내용>

  10월 12일(월) 머니투데이의 「러·우에 기댄 비GMO 옥수수 수급 빨간불」 
기사에서는 ‘Non-GMO 옥수수의 러시아·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 
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불안이 우려되며,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
원료 수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’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  농림축산식품부는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
대비하여 관련 업계의 원료 계약 및 도입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. 
우크라이나산 Non-GMO 옥수수를 수입하는 전분당 업계는 금년도 우크라이나산 
계약물량의 약 84%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. 또한 러시아 연해주산, EU산 등 
대체 물량 확보도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.

 ① Non-GMO 옥수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

원료 확보방안을 검토하고, 원료 구매 및 시설투자 등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

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 ②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.

 농림축산식품부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·

평가하고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·업계·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

구성·운영*(’26.8월~)하고, 관련 연구용역(’26.9~12)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 * TF구성: 농식품부, 농촌경제연구원, 식품산업관련 협회·업계, 학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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